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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평가
-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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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ccupational Distribution of Job Stress in Ko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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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lthough there is increasing concern about job stress, no published reports have
addresse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job stress (i.e. on various job stress domain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of Job Categori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epidemi-
ologic data of common Korean workers on job stress domains, by using the self-reported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JCQ.)

Methods: Data were gathered from many workers at various industries for 2 years, as a part
of the workers’periodic health examinations, in Kyong-Gi and Kyong-Nam provinces, Korea. 

Results: The total respondents were 1,866, male 1,658(88.9%) and female 208(11.1%), from
117 companies. The mean age was 35.05 years old, 1,315(70.4%) were married, 1,578(84.5%)
were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above, and 380(20.4%) were managers at workplace. The
mean scores of decision latitude, psychological job demand, social support, and job insecurity
were 62.56(std 8.28, median 62), 31.45(std 3.83, median 32), 22.49(std 2.58, median 23) and
6.16(std 1.90, median 6), respectively. Construction workers belonged to the high strain group,
and administrative managers and computer related experts belonged to the active group.

Conclusions: To more precisely evaluate job stress according to job categories, data could be
gathered from a larger sample and detailed job categories should be adopted. Such a study
would form an important foundation for research into job str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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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수준의 정신

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직업과

관련되어 관심이 집중되어온 물리, 화학, 생물학적

인 유해요인에 덧붙여,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도 근로

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유해인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직무스트레스란‘작업요구와 개인의 수행능

력간(특히 실패하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에 개인적으로 인지되는 불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개

발된 모형으로는‘개인-환경 적합 모형( p e r s o n -

environment fit model)’과‘노력-보상 불균형 모

형(effort-reward imbalance model)’, 그리고

‘직무 긴장 모형(job strain model)’등이 대표적

이다. 개인-환경 적합 모형은 주관적인 사람-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지

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있으며,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은 직무스트레스를 자신의 업무에서 이

미 경험한‘비용’과‘편익’사이의 부정적 절충으로

정의하고 있고, 직무 긴장 모형은 스트레스를 직무

요구도(job demand)와 직무 재량도(decision lati-

tide),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social support)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다양한 직

종의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의 객관적인

면을 측정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Karasek, 1979; Karasek & T h e -

orell, 1990; Siegrist, 1996; Won et al., 2003).

이 중‘직무 긴장 모형’의 경우는 Karasek (1985)

에 의하여 고안된 직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으

며, 그 결과는 직무 요구도 점수와 직무 재량도 점수

를 두 축으로 한, 2차원 평면에서 설명되어지는데,

직무 재량도가 높으면서 직무 요구도가 높은 군을

‘능동적 집단’, 그와 반대인 군을‘수동적 집단’, 직

무 재량도는 낮으나 직무 요구도가 높은 군을‘근무

긴장도가 높은 군’, 그 반대되는 군을‘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으로 정의하고 있다(Schnall et al.,

199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K a r a s e k

의‘직무 긴장 모형’이 본래 모형의 의도에 부합하는

여러 직종간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비교를 위하여

연구되어진적은없었고, 단지단일직종의 하위그룹간

비교에 변칙적으로 적용되어온 정도였다(Kwon et

al., 1996; Ju et al., 1998; Choi, 2000).

또한 지금까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

수준이나 산업보건 관리 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직장문화, 업무형태, 업종 등이

외국과 크게 다르다는 가정을 수용한다면 외국의 직

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차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직무

스트레스의 내용과 그 수준 및 특성에 관한 광범위

한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그로부터 우리의 직장문화

와 업무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독특

한 사업장내 문화에 적합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

그램의 개발·적용이 반드시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직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스스

로가 인지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직종간 비교가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근

로자들의 직종별 직무스트레스의 내용과 수준을 파

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9 9 9년 1월부터 2 0 0 0년 1 2월까지, 경기도와 경상

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1 1 7개 사업장의 생산직 및 사

무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시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병행

하였다. 조사의 목적이‘직종(직무내용)’별 스트레스

수준의 평가이었으므로, 전수조사보다는 가능한 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을 적절히 포괄하는 쪽에 초

점을 맞추었다.

2. 연구 방법

1) 조사 도구

K a r a s e k등( 1 9 9 8 )에 의해 미국, 캐나다, 네덜란

드, 일본 등에서 문항별 분포와 심리측정의 특성이

주영수 등·한국의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평가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이미 국제간에 비교되어져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국

가간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져 있는 도구인

K a r a s e k의 직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Revision 1.5., 1996) 한글판 번

역본을 사용하였고(Choi, 2000), 설문조사는 자기

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정보

(성별, 연령, 교육, 결혼), 직업력, 건강 행태(흡연,

음주),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평가로 구성되었는데,

스트레스 관련내용은 기술 재량도(Skill Discre -

tion) 7개 문항, 의사결정권한 ( D e c i s i o n

Authority) 3개 문항, 거시적 수준의 의사결정권한

(Macro-level Decision Authority) 8개 문항, 정

신적 직무 요구(Psychological Job Demands) 9

개 문항, 신체적 직무 요구(Physical Job Dema-

nds) 5개 문항, 직업 불안정성(Job Insecurity) 6

개 문항, 상사에 의한 지지(Supervisor Social

Support) 5개 문항, 동료에 의한 지지( C o w o r k e r

Social Support) 6개 문항 등 총 4 9문항으로 이루

어졌다. 다음 Table 1은 전체 직무 스트레스 항목

(job stress domains)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부 항목들과 점수 산정법이다.

2)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Table 2와 같이 I L O의 직업분류에

기초하여 개정되어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 0 0 0 )로 나뉠 수 있는, 11개의 대분류와 4 6개의 중

분류별 직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직종

별 각 스트레스 척도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

하였고, 또한 전체 조사자의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재

량도의 중위수( m e d i a n )를 산출하여 이들을 X축과

Y축의 기준점으로 삼아 만든 2차원 평면에, 본 연구

의 직업군별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재량도의 평균값을

점으로도시·비교해 보았다.

결 과

1. 전체 조사자의 일반적특성

전체 조사자 1 , 8 6 6명중에서 남자가 1 , 6 5 8명

(88.9%), 여자가 2 0 8명( 1 1 . 1 % )이고, 연령대로는

4 0세미만이 1 3 1 4명으로 전체의 7 0 . 4 %를 차지하고

있으며(전체 연령평균은 3 5세),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가 1 , 5 7 8명( 8 4 . 5 % )이며, 기혼자가 1 , 3 1 5명

( 7 0 . 4 % )이었다. 음주와 흡연은 각각 5 7 . 5 % ,

7 1 . 5 %정도에서 하고있으며, ‘관리자’라고응답한 사

람은 3 8 0명으로서 전체의 2 0 . 4 %에 해당하였다. 전체

조사자의 평균근무기간은 6 . 8 6년이었다(Table 3).

2. 직종별 스트레스 척도 분석 결과

조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

무 재량도의 평균이 6 2 . 5 6점(중위수 6 2점)이고, 직

무요구도는 3 1 . 4 5점(중위수 3 2점)이며, 사회적 지지

도는 2 2 . 4 9점(중위수 2 3점)이고, 직업불안정성의 경

우는 6 . 1 6점(중위수 6점)이다. 세부항목별 점수는

Table 4와 같다.

대분류로 나눈 직업군별 스트레스 점수분포를 보

면, 직무재량도의 경우‘0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 =전문가)’, ‘2 ( =기술공 및 준전문

가)’가 6 4 . 1 5 ~ 6 6 . 7 7점으로서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았으며, ‘9 (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5 7 . 5 6점

으로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직무요구도와 사회적

424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5 권 제 4 호 2003년

Tabel 1. Formulate for job content instrument scale construction

Skill Discretion: [Q3+Q5+Q7+Q9+Q11+(5-Q4)]×2

Decision Authority: [Q6+Q10+(5-Q8)]×4

Decision Latitude=Skill Discretion + Decision Authority

Psychological Job Demands: [(Q19+Q20)×3 + (15-(Q22+Q23+Q26 ))×2]

Supervisor Social Support: [Q48+Q49+Q51+Q52]

Coworker Social Support: [Q53+Q54+Q56+Q58]

Social Support=Supervisor Social Support + Coworker Social Support

Job Insecurity: [Q33+Q36+(5-Q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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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orean standard of job categories

Major classification Intermediate classification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02 행정 및경영관리자

03 일반관리자

1  전문가 11 과학 전문가

12 컴퓨터관련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14 보건의료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2  기술공 및준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4 보건의료준전문가

25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9 기타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31 일반사무 관련종사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4 보안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도소매판매 종사자

52 판매 종사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61 농업 숙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종사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종사자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A 군인 A1 군인



지지도는 직업군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불안정성의 경우는‘2 (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가장 높았으며( 7 . 0 2점),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 가장 낮은 값( 5 . 8 0점)을 보였다. 여기서

‘2 (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9 ( =단순노무종사자)’

의 직업불안정성이 높게 나온 이유는 여기에 속하는

세부직종 중에서‘2 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과

‘2 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의 불안정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의 벤처와 증권

사, 그리고 경기침체와 더불어 일용직 고용불안 등

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추정된다. ‘3 ( =사무

종사자)’에 전체 여성 2 0 8명중에서 1 0 6명( 5 1.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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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all subjects

Item Person (n=1,866) %

Sex Male 1,658 88.9

Female 0208 11.1

Age 00~29 0648 34.7

30~39 0666 35.7

40~49 0411 22.0

50~ 0141 7.6

Mean(yr)±Std 35.05±9.1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044 02.4

Middle school 0215 11.5

High school 1,049 56.1

Junior college 0246 13.2

University 0252 13.5

Graduate school 0031 01.7

Missing 0029 01.6

Marriage Single 508 27.2

Married 1,315 70.4

Divorced 0014 00.8

Widow or widower 0004 00.2

Etc 0001 00.1

Missing 0024 01.3

Smoking None 0454 24.3

Quiting 0188 10.1

Current smoking 1,072 57.5

Missing 0152 08.1

Alcohol None 0284 15.2

Quiting 0071 03.8

Current drinking 1,333 71.5

Missing 0178 09.5

Manager No 1,486 79.6

Yes 0380 20.4

Tenure Mean(yr)±Std 6.8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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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사하고 있으며, ‘9 ( =단순노무종사자)’의 연령

이 타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4 8 . 6 8세)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5).

중분류로 나눈 직업군별 스트레스 점수분포를 보

면( 1명만 있는 직업군은 평균값의 의미가 없으므로

결과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함), 직무재량도

가 높은 군은‘2 5 ( =교육 준전문가)’와‘1 2 ( =컴퓨터

관련 전문가)’등이었고, 낮은 군은‘8 4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9 1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

자)’등이었으며,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은‘2 2 ( =컴퓨

터 관련 준전문가)’와‘0 2 ( =행정 및 경영관리자)’등

이었고, 낮은 군은‘8 1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

작 종사자)’과‘2 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등이었

다.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군은‘2 5 ( =교육 준전문

가)’와‘1 2 ( =컴퓨터관련 전문가)’등이었고, 낮은 군

은‘2 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과‘9 1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등이었다. 직업불안정성의 경우는

대체로 앞서 언급한 두 군이 높았고, ‘1 5 ( =교육 전문

가)’와‘2 5 ( =교육 준전문가)’등이 낮았다(Table 6).

3. ‘직무 스트레스 모델’에 적합시킨 직업군들의

직무 긴장도 분포

전체 대상자의 직무 요구도의 중위수는 3 2점( s t d

3 . 8 3 )이었고, 직무 재량도의 중위수는 6 2점( s t d

8 . 2 8 )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X - Y축을 잡고, 각 직

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를 점으로 도시하여 보았다.

대분류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를 보

면,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

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

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수동적 집단’에 속

하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

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는‘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에

속함을 알 수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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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cores of job stress domains of total subjects

N Mean Std Median

DL (SD+DA) 1,866 62.56 8.28 62

SD 1,866 30.98 4.45 32

DA 1,866 31.58 5.44 32

PJD 1,866 31.45 3.83 32

SS (SSS+CSS) 1,866 22.49 2.58 23

SSS 1,866 11.01 1.82 11

CSS 1,866 11.48 1.29 12

JI 1,866 06.16 1.90 06

DL: Decision Latitude, SD: Skill Discretion, DA: Decision Authority,

PJD: Psychological Job Demands SS: Social Support, SSS: Supervisor Social Support,

CSS: Coworker Social Support, JI: Job Insecurity

Fig. 1. Distribution of job demands and decision latitude

according to major classification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기술

공 및 준전문가, 3⃞사무 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

매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 노무 종사자).

Decision Latitude

Job Demands

Active Job

↗

High Strain
- 0 . 5σ

- 0 . 5σ

+ 0 . 5σ

+ 0 . 5σ0⃞

1⃞

2⃞

7⃞
8⃞

3⃞
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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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를 보

면, ‘근무긴장도가 높은 군’에‘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가 속함을 알 수 있고, ‘능동적 집단’에‘행

정 및 경영관리자’와‘컴퓨터관련 준전문가’가 속함

을 알 수 있다(Fig. 2).

고 찰

K a r a s e k ( 1 9 7 9 )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작

업량과 같은 업무부담 요인과 업무수행시 자율권 또

는 결정권과 같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는

다고 판단하고, 직무 긴장 모델을 제안하였다. 스트

레스라는 용어 대신에 직무 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스트

레스를 직접 측정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

기 때문이었으며, 결국에는 이것이 정신적 긴장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고자 한 모델이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직무 긴장 모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직무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자 하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직종별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실제로 수행된 연구들은 측정도구마저 다르기도 하

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소화기계 이상과

같은 건강장해와 정신심리적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

고자 한 것들(Cha et al., 1996; Kwon et al,. 1996;

Hur et al., 1996; Han et al., 1997; Sakong at al,.

1997; Ju et al., 1998; Kim & Yun, 1998; Choi,

2 0 0 0 )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

종별 직무스트레스가 이렇다라는 설명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직종간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비교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직종의 사람들에게 적용·평가하였으므로, 향

후 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

준점으로서 상당한 의의가있다고 하겠다. 

앞의 결과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대분류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에서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

우가‘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에 속하고 있는데, 이들

은 나머지 직업군과 비교해 볼 때 주로 전문적 자율

성이 높거나 관리자로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주도하

는 업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령측면에서 살

펴보면 그들 간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데(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의 평균연령

은 3 1 . 9 3세~ 3 9 . 2 6세이고, 단순 노무 종사자를 제

외한 나머지 수동적 집단의 평균연령은 3 0 . 4 5세

~ 3 7 . 0 3세임), 다만 가장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단

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서만 평균연령이 4 8 . 6 8세로

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1 0세가량 더 많은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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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Job Demands and Decision

Latitude according to intermediate classification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03 일반관리자,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

술종사자, 25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

가,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

자, 44 보안 서비스 종사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74 정밀기

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

스템 조작 종사자,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91 서비스 관

련 단순노무 종사자). *42에 해당하는‘조리 및 음식 서

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표본수가 1명이어서 분포제시

에서 제외함.

Decision Latitude

Job Demands

Active Job

↗

High Strain
- 0 . 5σ

- 0 . 5σ

+ 1 . 0σ

+ 0 . 5σ

+ 0 . 5σ



중분류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에서는,

‘근무긴장도가 높은 군’에‘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

자’가, ‘능동적 집단’에‘행정 및 경영관리자’와‘컴

퓨터관련 준전문가’가 속해 있는데 반해, 의외로‘근

무긴장도가 낮은 군’에‘조립종사자’가 포함되어 있

는 것이 관찰되나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조건이 좋은 큰 금속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

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할 것으로 추정된

다. 연령측면에서 이들 중분류에 따른 직종별 특성

을 살펴보면‘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의 평균연령

이 3 9 . 7 6세, ‘행정 및 경영관리자’의 평균연령이

3 9 . 3 9세,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평균연령이

2 4 . 3 3세, 그리고‘조립종사자’의 평균연령이 3 3 . 9 4

세로서, 앞의 대분류별 평균연령과 같이 비교해 보

면 근무긴장도로 나눌 수 있는 네 집단간에는 특별

한 차이가관찰되지 않는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1 1개 대분류와 4 6

개의 중분류를 넘어서서, 1404개의 세분류로까지 세

분하여 조사되었으나, 최종분석을 세분류에 맞추어

하기에 표본수가 너무 적어, 아쉽지만 중분류에서

분석을 중단해야 했다. 향후, 전국적 혹은 경시적 자

료수집을 통해 세분류별 직무스트레스 수준평가를 수

행할 수 있도록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와는 직종구분 수준이 달라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에 1 5개의 한정된 직업에

대하여 발표한 K a r a s e k의 연구결과를 보면, 과학자

와 교육자, 예술가들의 직무 재량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 기술자는 직

무 재량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무 요구

도의 경우는 의사나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높고, 연

구조사자나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 낮으며, 직업불

안정성은 예술가가 의외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Table 7). 또한 본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듯이(Fig. 3), 여러

사회적 조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군별

로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차이점이 확인되기도 하는

데, 다음의 두 연구 모두에서 전화교환수는‘근무긴

장도가 높은 군’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선박설계 작업자들은‘능동적 집단’에 있으

나,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의‘프로그래머’는 조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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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ores of job stress domains according to Karasek’s study

No Category N Age Education SD DA DL PJD SSS CSS SS JI

01 ACCOUNT 39 38.2 15.05 37.9 33.7 70.5 31.6 13.15 12.96 25.1 4.41

02 LAW-ADV 24 39.8 17.25 40.1 33.8 72.6 34.8 11.85 12.65 24.2 4.74

03 ENG-CIV 31 44.8 15.54 40.2 35.8 74.6 30.4 10.61 12.24 23.2 4.91

04 ENG-TECH 62 37.5 16.09 40.7 34.8 74.0 31.9 12.37 12.90 24.9 4.16

05 SURVEYOR 7 43.1 13.14 37.0 33.5 69.5 22.3 16.87 13.52 27.7 4.32

06 SCIENTIST 42 44.4 17.78 42.3 35.2 75.8 29.9 12.54 13.60 25.4 4.61

07 DOCTORS 29 39.7 19.17 39.4 34.3 72.6 34.3 10.89 13.68 23.9 4.18

08 NURSES 80 37.9 14.45 36.5 30.5 66.6 31.3 13.16 12.80 24.8 4.26

09 TECN-MED 26 29.5 11.69 34.4 27.5 61.2 30.7 10.28 11.74 23.1 4.43

10 SOC-WORK 59 41.3 16.50 38.6 34.1 71.9 32.0 13.16 13.69 26.3 4.89

11 TEACH-OT 23 39.8 17.21 41.8 36.0 76.2 31.6 12.85 13.77 25.8 5.40

12 PROFESSOR 35 38.7 19.54 42.6 35.8 76.8 31.1 11.42 12.06 23.6 5.15

13 TECN-MSC 54 36.9 13.07 37.0 31.2 67.3 29.0 13.22 13.00 25.5 4.58

14 PILOT 4 40.7 15.50 33.0 32.9 65.4 25.7 11.48 12.19 24.0 4.34

15 ARTISTS 23 42.1 15.30 42.4 34.2 75.0 31.7 10.84 12.35 23.6 6.40

SD: Skill Discretion DA: Decision Authority                DL: Decision Latitude

PJD: Psychological Job Demands    SSS: Supervisor Social Support    CSS: Coworker Social Support

SS: Social Support                            JI: Job Insecurity

*source: Alphabetical Index of Industries and Occupations, 1970 Census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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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로‘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공무원들은‘수동적 집단’에

속해있는 반면에, 미국의 공무원은‘능동적 집단’에

속해 있고, 간호사들도 우리는‘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에, 미국은‘능동적 집단’에 서로 달리 위치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그 사회 혹은 조직의 업무분담과

운영방식이 달라서 발생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Ju et al., 1998; Karasek & Theorell, 1990). 

직무 재량도와 직무 요구도의 수준에 따라서‘직

무 스트레스 여부’를 정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직

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2차원 평면(그 중

에서도 Quadrant term)을 이용한 이분법적인 접

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에 따라

Quadrant term을 이용하였으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Quotient term, Linear

term 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의‘직무 스트레스’접

근방법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만약에 다른 방식

들을 이용한다면 직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가 달리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Landsbergis et

al., 1994). 

또한 지금까지의 직업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사

연구에서는 직업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앞으로 일정기

간 혹은 이제부터는 직업불안정성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주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 약

목적 :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른 이상적인 직무스트레스 관

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직종별 직무스트레스의

내용과 수준을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1999년 1월부터 2 0 0 0년 1 2월까지, 경기도

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1 1 7개 사업장의 생산

직 및 사무직 근로자 전체를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

업장의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시 직무스트레스 조사

를 병행하였다. Karasek의 직무내용설문지( J o b

Content Questionnaire, Revision 1.5., 1996)

주영수 등·한국의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평가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Fig. 3. Distribution of job demands and decision latitude according to some occupations

A: Data from Ju et al. (1998) in Korea,

B: Karasek & Theorell, Healthy Work, 1990.  Data from Quality of Employment Surveys(1962,1972,1977)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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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번역본을 이용하여, 직무 재량도, 직무 요구

도, 사회적 지지도, 직업 불안정성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조사된 자료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서 1 1

개의대분류와4 6개의중분류별직종으로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조사자 1 8 6 6명중에서 남자가 1 6 5 8명

(88.9%), 여자가 2 0 8명( 1 1 . 1 % )이었고, 연령대로

는 4 0세미만이 1 3 1 4명(70.4%), 고등학교 졸업 이

상자가 1 5 7 8명(84.5%), 기혼자가 1 3 1 5명( 7 0 . 4 % )

이었다. 음주와 흡연율은 각각 57.5%, 71.5%이었

고, ‘관리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3 8 0명( 2 0 . 4 % )이었

으며, 전체조사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6 . 8 6년이었다.

전체 직무 재량도의 평균은 6 2 . 5 6점, 직무요구도는

3 1 . 4 5점, 사회적 지지도는 2 2 . 4 9점, 직업불안정성

의 경우는 6 . 1 6점이었다. 대분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직무재량도는‘0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

리자)’, ‘1 ( =전문가)’, ‘2 ( =기술공 및 준전문가)’군

이 6 4 . 1 5̃ 6 6 . 7 7점으로서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았

으며, ‘9 (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5 7 . 5 6점으로

서 가장 낮았다. 반면 직무요구도와 사회적 지지도

는 직업군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불

안정성은‘2 (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가장 높았으

며( 7 . 0 2점),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

가장 낮은 값( 5 . 8 0점)을 보였다. 중분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직무재량도가 높은 군은‘2 5 ( =교육 준전

문가)’와‘1 2 ( =컴퓨터관련 전문가)’등이었고, 낮은

군은‘8 4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9 1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등이었으며,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은‘2 2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와‘0 2 ( =행

정 및 경영관리자)’등이었고, 낮은 군은‘8 1 ( =고정

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과‘2 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등이었다.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군은

‘2 5 ( =교육 준전문가)’와‘1 2 ( =컴퓨터관련 전문가)’

등이었고, 낮은 군은‘2 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과

‘9 1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등이었다. 직업

불안정성의 경우는‘2 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과

‘2 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등이 높았고, ‘1 5 ( =교

육 전문가)’와‘2 5 ( =교육 준전문가)’등이 낮았다.

전체 대상자의 직무 요구도( X축)의 중위수는 3 2

점(std 3.83)이었고, 직무 재량도( Y축)의 중위수는

6 2점(std 8.28)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각 직업군별

직무 긴장도 분포를 2차원적으로 도시하여 보면, 대

분류에서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수동적 집단’에

속하였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는‘근무긴장도가 낮은

군’에 속하였으며, 중분류에서‘근무긴장도가 높은

군’에‘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가 속함을 알 수

있었고, ‘능동적 집단’에‘행정 및 경영관리자’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가 속함을알 수 있었다.

결론 : 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충실히 평가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혹은 경시적 자료수집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세분류별 직무스트레스 수준평가가 수

행될 수 있도록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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